
창닫기  인쇄하기

경제적 자유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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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낫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민은 북한에 있는 경계 넘어 자기들의 이웃들보다 더 잘살고 있다; 삶은 그것이

지금까지 동독에서 그랬던 것보다 서독에서 훨씬 더 나았다; 그리고 칠레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보다 더 잘산다. 자유 시장

개혁들을 통한 경제적 자유들의 확대는−덩샤오핑 치하 중국에서, 마거릿 대처 치하 영국에서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치하 미국에

서−이 나라들 각각에서 다수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증가시켰다.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이 더 많은 국가 개입인지 아니면 더 큰 시장 자유인지의 질문에 접근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 당신은 이론적 접근법을 취해서 서로 다른 경제 체제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논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은 더 실제적인 접근법을 취하여 어느 체제가 실제로 더 잘 작동하는지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든, 많

은 사회 실험이 전 세계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시종일관 똑같았다: 계획 경제와 고압적인 국가 개입은 시장 경제보다 항

상 더 나쁜 결과들에 이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시리즈에서 서술된 나라들(본 칼럼은 지텔만 박사가 ≪시티 에이엠(City

A.M.)≫에 쓴 9번째 칼럼인데, 그는 이미 8개 나라 각각에 관해 시리즈로 칼럼을 썼다−옮긴이 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제

적 자유 지수≫가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도 사실인데, 후자는 헤리티지 재단이 1995년 이래 매년 편찬하였다.

 

가장 최근 2023년에 발표된 지수는 176개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고 등급 짓는다. ≪경제적 자유 지수≫는, 사회학자 에

리히 베데가 지적하듯이, 또한 자본주의 지수로서도 서술될 수 있다. 지수의 심지어 가장 짧은 일별조차도 자본주의와 번영 사이

명백한 관계를 드러낸다.

 

2023년 지수에 따르면,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타이완,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이다. 세계에서 가장 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짐바브웨, 수단,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이다.

 

지난 25년 동안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매우 큰 증가를 얻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잘 발전했고 그것들 국민의 상황은

엄청나게 개선됐다. 상당하는 크기의 어떤 나라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이 기간에 폴란드와 베트남에서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베트남 사람들은 1986년에 도이 모이(Doi Moi)(“혁신” 혹은 “쇄신”)라고 불리는 시장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몇 년 후,

폴란드도 역시 시장 경제 개혁들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이 개혁들은 놀랄 만한 경제 성장과 극적인 생활 수

준 개선으로 이어졌다.

 

헤리티지 재단은 각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저 두셋만의 지표에 기초하여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2023년 지수에서 77.5점으로 10위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렇다. 만약 후자가 경제적 자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스웨덴은 그저 45.1만

의 점수로 순위를 내려가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들에서는, 그 나라는 높은 점수를 얻고 지수의 정상



바로 가까이에 도달한다. 재산권들의 면에서, 스웨덴은 96.6이라는 극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 나라는 96.2

점이다.

 

지수는 각 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12개 동등하게 가중되는 성분을 사용한다: 재산권, 사법적 효과성, 정부 청

렴, 조세 부담, 정부 지출, 재정 건전성, 기업 자유, 노동 자유, 화폐적 자유, 무역 자유, 투자 자유 그리고 재무적 자유.

 

“자유로운” 혹은 “대개 자유로운”으로 평가되는 경제들은 “대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억압된” 나라들의 경제들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을 누린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평균 92,502 미국 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다. 이

것은 경제적으로 “억압된” 나라들에서의 평균 8,124 미국 달러를 훨씬 능가한다.

 

105개 개발 도상국에 대해 다차원적 가난 속에 사는 인구의 평균 백분율에 관한 비교는 “대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억압된 나라

들”에서 사람들의 31.2퍼센트가 극빈 속에 살고 있고, 이것이 “대개 자유로운” 그리고 “중간 정도로 자유로운” 나라들에서 그저

8.1퍼센트 만과 대비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심지어 환경 수준들조차도−자본주의가 환경 저하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더 고도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들에서 경

제적 자유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나라들에서보다도 현저하게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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